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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과거 생활고 고백 "베개 아래 바퀴벌레 있던 집, 지금도 확인해"

등록 2026.05.25 09:55:51

[서울=뉴시스] 24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측은 '바퀴벌레와의 동침을 피하기 위해 몰래 학교 연습실에서 살

았던 고등학생 이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선공개했다. (사진=tvN 제공) 2026.05.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준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학창 시절을 회상한다.

24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측은 '바퀴벌레와의 동침을 피하기 위해 몰래 학교 연습실에서 살았던 고등학생

이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선공개했다.

영상에서 유재석은 "서울예고 입학 후 학교 연습실에서 살았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준은 "연습실 캐비닛 안에 숨어 있다가 경비원 순찰이 끝나면 나와서 춤 연습도 하고 잠도 잤다"며 "당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지금도 고치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1박 2일' 촬영을 가면 자기 전에 베개를 들쳐 바퀴벌레가 있는지 확인한다. 어린 시

절에는 늘 베개 아래에 바퀴벌레가 있었고, 양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면 칫솔모에 바퀴벌레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살던 집이 아직도 있는데 가끔 가보면 당시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며 "그러다 지금 집에 오면 기분이 이상하다. 그

때에 비해 나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구나 싶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준은 그룹 엠블랙 활동 당시 가정사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2012년 SBS '강심장'에 출연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무

용복 한 벌과 입시생들이 안 신는 저렴한 발레슈즈로 3년을 버텼다"고 말했다.

그는 "나한테 죄가 있다면 가난했고, 무용을 늦게 시작한 것뿐이었다"며 "개인 레슨은 그림의 떡이고 수학여행 갈 돈이 없어 중



국으로 수학여행 떠난 사이 혼자 학교에 남아 있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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